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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 대가면 지역구 의원 이쌍자입니다.

저는 오늘, 고성군 내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 지명을 

우리말 고유 지명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성군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자랑스러운 고장이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지명이 

일본식 한자어나 그 변형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왜곡하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희석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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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고성읍 죽계리의 

‘밤내’와 ‘밤내다리’는 

우리말 지명이 사라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정겹게 불려 온 이름이 

어느 순간 ‘고성교’라는 

획일적인 명칭으로 대체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추억이 

잊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밤내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고성 주민들의 삶과 기억이 스며든 

소중한 이름입니다.

화촌마을은 예전에는 

'내원(內院)'이라 불렸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마을 뒷산에 함박꽃이 많이 피어,

뒷산을 '작약산'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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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으나, 

일제강점기에 동명을 한문화(漢文化)하면서 

'화촌'으로 개칭되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구역이나 지명이 바뀌는 일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한 

우리말 지명이 사라지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일본식 한자어 지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아름답고 풍부한 우리말이 

지명에서 사라지면, 

이는 곧 우리의 문화를 잃는 일입니다.

둘째,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와도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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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정서적으로도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말 지명은 실용성과 감성적 안정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우리말 지명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성군 역시 ‘밤내’처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우리말 지명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지 이름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뜻깊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명 복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5 -

따라서 고성군은 일본식 한자어 지명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순우리말 지명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지역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도 열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지명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명은 단순히 지역을 구분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역사, 정체성, 

그리고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식 지명을 정리하고 

우리말 지명을 복원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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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소중한 작업입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적 기록과 

지역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이 앞장서서 일본식 지명을 정리하고, 

우리말 지명을 복원하는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실천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